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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 살자!함께 살자!
코로나 경제위기! 해고, 임금삭감으로 해결 못합니다!

    

코로나 위기 틈타 해고, 임금삭감 강요!

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자 

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지고 있

습니다. 해고, 임금 삭감, 퇴직 강요, 강제 연

차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더 먹고 

살기 어렵게 만듭니다. 특히 이런 일들은 중소, 영

세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빠르고 

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

이 와중에 재벌은 또 특혜 요구!

재벌을 비롯한 사용자들은 경총(한국경영자총협

회)을 앞세워 각종 특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경

제위기를 핑계로 그동안 숙원사업으로 여기던 법

인세 인하, 상속세 인하, 해고요건 완화 등을 

요구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 위기 극복과는 아무런 

상관도 없고 자본의 배만 불리는 내용입니다. 가

계부채는 1,200조원에 이르고, 30대 재벌의 사내

유보금은 1,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

자본의 배만 더 불리겠다는 염치없는 주장입니다.

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!

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모두가 함께 

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

만들어야 합니다. 1997년 IMF, 2008년 세계금융

위기 때처럼 단기적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임

금 삭감해서 쥐어짜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

수 없습니다. 당장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

고 실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 튼튼히 만들

어야 합니다. 정부와 재벌 대기업은 일자리 창

출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. 그리고 

긴 시야와 안목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책임질 수 

있는 전 사회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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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
지금이 폐기할 때!

복수노조 10년! 피해가 심각하다!

2011년 시행된 복수노조법은 자본에게 큰 선물

을 줬습니다. 어용노조를 키우고, 민주노조를 말

살할 수 있는‘교섭창구 단일화 제도’입니다. 

자본은 이 제도를 이용해서 엔텍, 유성, 보쉬전

장, 콘티넨탈에서 어용노조를 키우고 민주노조를 

약화시켰습니다. 어용노조가 망친 현장을 개선하

려고 민주노조를 선택한 한국타이어, 현대성우메

탈, 현대모비스 충주공장도 피해를 봤습니다. 한

국타이어와 현대성우메탈은 단 한번도 회사와 교

섭해보지 못했습니다. 현대모비스 충주공장은 헌

신적인 활동으로 다수노조가 되어 교섭권을 얻었

지만, 언제든지 교섭권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.

10년이면 충분하다! 악법은 폐기하자!

이미 10년의 세월동안 이 제도의 폐해가 다 드

러났습니다.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침해

하고, 현실에서 수많은 노조, 노동자들이 피해를 

보고 있는 법이라면 사라져야 합니다. 10년이면 

충분합니다. 이제 이런 악법은 사라져야 합니다. 

지부 내 복수노조 사업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복

수노조 창구단일화 폐기 투쟁에 나섰습니다. 코

로나 위기를 비롯해 위기가 오면 언제나 자본은 

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해옵니다. 모든 노

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지키는 투쟁은 우리 노조

를 지키는 투쟁이고, 내 권리를 지키는 투쟁입니

다.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!

<7.3 지부 복수노조 사업장 공동 순회투쟁>

재벌체제 청산! 모든 해고와 구조조정 반대!

자본의 경제위기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중단! 생존권 사수!

2020�금속노조�대전충북지부�총파업대회
■ 일시 : 7/22(수) 15시

■ 장소 : 대전 한온시스템 → 보쉬 (행진)

※ 지부 전체 조합원들의 참여로 함께 살기 위한 총파업 투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!


